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1.(수) 수정본배포
< 11.1.(수) 석간 >

2023. 10. 31.(수) 

10월 수출 플러스, 바이오 의약품 등 
신(新) 수출동력 지원으로 이어나간다

 - 통상교섭본부장, ㈜동아에스티 방문하여 바이오 업계 수출 애로 청취
 - 바이오 경제동반자협정(BEPA), 인력양성 등 바이오헬스 수출 총력 지원

  ’22년 3월 이후 20개월 만에 우리나라가 수출 증가율 플러스 전환과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 1.(수) ㈜동아에스티 송도 연구개발(R&D) 센터를 방문하여 

바이오 헬스 업계의 수출 애로를 청취하였다. 이는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신규 수출동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최근의 수출반등세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는 동아에스티 외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들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바이오 

관련 기관들이 참석하여 △국제(글로벌) 신약 개발 임상 지원, △해외 동반자(파트너) 

발굴 및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지원, △신생투자 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 등 현장 애로와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수출 확대를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최대 182조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상품권(바우처), 해외 전시회 등 주력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구체화한 바이오 분야의 국제협력을 가속하여 우리 교역 동반자(파트너)들과 

바이오 경제동반자협정(BEPA)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안 본부장은 ㈜동아에스티 의약품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제품 생산 공정도 

참관하였다. 안 본부장은 “세계(글로벌) 경기 위축,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수출기업과 정부가 한 팀으로 노력한 결과 

수출 플러스 증가율 전환과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에 성공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수출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원활한 인력 수요와 공급을 위한 

바이오 공정 전문 인력양성, K-바이오 창구(데스크) 7개소 신규 설치를 통한 

세계적(글로벌) 기업과의 연계(파트너링)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030)

무역진흥과 담당자 서기관 이동섭 (044-203-4031)

첨단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영진 (044-203-4290)

바이오융합산업과 담당자 서기관 윤영범 (044-203-4295)



붙임 1  통상교섭본부장, 바이오 수출현장 방문 개요

□ 행사 개요

ㅇ (목적) 바이오헬스 업계 수출애로 청취 및 해소

ㅇ (일시/장소) ’23. 11. 1.(수), 10:00~10:50 / 동아에스티 (인천 송도)

ㅇ (참석) 통상교섭본부장, 무역진흥과장, 바이오융합산업과장,

김민영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외 기업임원 5人,

정외영 본부장(코트라), 강신호 본부장(무보), 이승규 부회장(바이오협회),

이현우 본부장(제약바이오협회) 등 수출지원기관

□ 주요일정

시간 세부 일정 비고

10:05 10:30 25‘ ㆍ수출 애로청취

10:05 10:08 03‘  모두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0:08 10:12 04‘  동아ST 기업 브리핑 (ppt)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10:12 10:15 03‘  바이오 수출 동향 공유 바이오협회 부회장

10:15 10:30 15‘  기업애로 청취 및 답변 수출지원기관 답변

10:30 10:45 15‘ ㆍ생산 현장 참관 -


